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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치료 천연물질 개발 “과잉기침”
생명공학연구원, 80-90% 치료 가능 … CTC바이오에 동화약품 흥분

감기 바이러스를 잡는 물질을 국내 연구진이 발견한 후 관련시장이 흥분하고 있다.

권두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포생물학연구실 박사팀은 국내외 천연식물에서 얻은 추출물을 대상으로 연구

한 결과, 어성초 등 4종 이상의 식물에서 얻은 천연물질이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

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대표적인 감기 바이러스 증식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권두한 박사는 “감기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수백종에 달하며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 대표인자로 효능이 밝혀진 천연 신물질을 활용하면 감기를 80-90%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강

조했다.

신물질은 체내에 들어가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복제를 차단해 감기를 치료하게 된다.

연구팀은 신약 후보물질을 단기간에 찾아내는 탐색기술과 바이러스 배양법을 적용해 신물질을 찾아냈다.

한편, 씨티씨바이오는 5월4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명의로 출원한 <어성초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코로

나 바이러스 조성물> 특허 사용과 관련 생명공학연구원과 약정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씨티씨바이오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다른 기업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하며 실시계약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10%를 씨티씨바이오에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스 바이러스 및 가축 바이러스 감염 관련질환은 계약에서 제외되며 현재 진행중인 기업 외에 다른 기

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약정을 맺게 된다”고 강조했다.

동화약품도 5월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소의 특허기술인 라이노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조성물, 어성초 추

출물을 포함한 항코로나바이러스 조성물, 식물추출물 등을 이용해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 치료약 개발을 추진

한다고 공시했다.

현대증권 조윤정 애널리스트는 “기존 감기약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해왔다면 신개발 기술은 본격적인 

치료제 개념이고 더욱이 화학물질인 항히스타민제제를 이용한 기존 감기약과 달리 천연물질을 이용해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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